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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형지그룹 본사 및 계열사 입주 기념행사가 21 일 
송도국제도시에서 열려 ‘형지 송도시대’가 본격 시작됐다고 밝혔다.

○ 형지 40 주년 기념 행사와 함께 열린 이날 행사에는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 오명 전 부총리, 정운찬 전 국무총리 등 
각계각층 인사가 참석, 형지의 송도시대 개막을 축하했다. 

○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11-2 번지 일대에 2021 년 12 월 준공돼 이번 입주를 
마친 형지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는 지하 3 층 주차장, 지상 2 층 판매시설, 
지상 17 층 오피스 및 지상 23 층 오피스텔로 구성돼 있다. 지상 연면적은 
총 36,592.26 ㎡(약 1,100 평) 이다. 

○  오피스 시설에는 서울 강남 역삼동 및 도곡동에 소재해 있던 형지의 본사 
및 계열사 (까스텔바작, 형지엘리트, 형지에스콰이어, 형지 I&C, 
네오패션형지 등)가 입주했다. 이외에도 패션관련 소재, 디자인, 글로벌 
마케팅, R&D 센터 등이 계획되고 있으며 계열사 대표 및 대리점 점주 
대상 정기적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컨벤션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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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그룹 형지는 지난 1982 년 창업 이래 계열사 포함 23 개 브랜드와 전국 
2300 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교복 시장에도 진출한 한국의 
대표적 글로벌 패션기업이다. 또한 유통사업으로도 확장, 현재 부산 
사하구에 아트몰링 부산본점과 서울에 아트몰링 장안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 형지가 송도에 입주함에 따라 인천경제청은 패션산업을 미래를 이끄는 핵심 
4 차 산업으로 규정하고 앞으로 패션 교육기관, 패션 기업 및 관련 
유통시설을 유치하는 ‘송도 패션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송도를 프랑스 파리, 이태리 밀라노, 미국 뉴욕에 버금가는 이른바 
‘K-Fashion’의 전초기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이에앞서 지난 2017 년 8 월 세계적인 패션대학인 뉴욕주립대 패션기술대학 
FIT(Fashion Institute of technology)가 개교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졸업작품 패션쇼를 패션그룹 형지와 협조해 송도달빛축제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기도 했다. 

○ 최병오 형지그룹 회장은 “송도 글로벌패션복합센터는 동대문 작은 옷가게로 
시작해 변화와 혁신을 거듭했던 형지의 지난 40 년간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미래로 비상하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글로벌 전초기지인 송도에서 
해외시장 개척에 주력, 새로운 성장 신화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은 “형지의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송도 입주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은 물론 FIT 와의 산학협력을 통한 패션산업 
발전과 해외유통망 확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송도가 밀라노, 뉴욕에 버금가는 세계 패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